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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심원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융화 교육

고창군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행복한 귀농귀촌을 위해 25일 심원면에서 26명의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갈등 완화 및 융화 교육

을 추진했다.

지난 4월 해리면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성송면, 6월에는 대산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융화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재능기부활동, 동아리활동, 실용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귀농귀촌단체의 간담회 추진 시 농촌문화 이해 교육을 연 1회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 이장회의 시 지역리더 대상 찾아가는 주

민갈등완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열 소장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이 인구감소지역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융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관계 유지가 정착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지역 리더분들이 솔선수범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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